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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음악청취가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56명의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음악청취 전 후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전음악청취는 불안을 감소시키고(t=2.49, p=.013)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t=4.18, 

p=.008).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고전음악청취를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고 이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음악청취, 불안장애, 심리적 안녕감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lassic music listening  for 

the release anxiety and improvement psychological well be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r. 56 participants received classic music listening weekly for a period of 

overall 2 weeks program. In experimental group, anxiety (t=2.49, p=.013)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Psychological well being (t=4.18, p=.008)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Classic music listening may 

be effective at reducing anxiety and improving psychological well be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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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생애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

며, 이 시기의 대학생은 성공인 성인기 진입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 동시에 자

아에 대한 정체감 확립을 통하여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한다[1]. 이 단계의 대학생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전공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진로의 선택 및 

취업을 하게 된다[2]. 이 시기에 대학생은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는데[3], 이 중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임

상실습과 수업으로 동일기간 중 일반대학생보다 학업

량이 많으며, 임상실습 중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환

자 간호 시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감을 높이고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비판적 임상 판

단을 저하시켜 학업 능력을 감소시킨다[2].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심리적, 사

회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정서적 태도

로서, 한 개인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수용하

며, 자율성을 겸비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개인적 성장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4]. 즉,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긍정

적인 자아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어 부정적 정

서를 완화시킬 수 있다[5]. 따라서, 임상 실습을 병행하

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대학 교육의 목표에 부합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들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중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안은 우울과 더불어 스

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스트레스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실패감, 불안, 좌절감 및 긴

장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경우 행동장애까지 유발하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6]. 다수의 간호대학생은 

실습에 대한 막연함으로 임상실습 전 불안감이 가장 높

았고, 임상실습 후에는 간호술기 숙련성과 지식의 부족

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았다[7]. 이러한 심리적 반응 상

태를 완화시켜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중재가 

있는데 이 중, 음악요법은 심리적 전환 방법 중의 하나

로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다[8].

음악은 생리학적으로 선별된 자극반응을 통해 생리

학적 지표인 호흡,혈압, 맥박, 심박동수 등을 변화시키

며 인간의 감정을 각성시킨다[9]. 이렇게 심리적 안녕감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 중 효과적인 중재로 제시되

고 있는 음악요법은 지각과 감정 등 인간의 정서적 상

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간호학

에서 효과적인 중재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10]. 특히 

클래식 음악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두뇌의 파장을 

활성화시켜 신체를 이완시키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반응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11]. 이에 본 연구는 고전음악청취

가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불안 감소

와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고전음악청취가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의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전음

악청취 전후에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하는 비동

등성 대조군 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에 근거하여 t-test를 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ɑ=0.05, 집단 수 2, 검정력 0.80, 효과크기 0.80로 하

였을 때 각 집단에 26명으로 총52명의 대상자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를 고려하여 실험군 28명, 

대조군 28명의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개 종

합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선정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

는 자, 고전음악 청취 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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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본 연구 기간 중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대체요법을 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선정 제외기준으로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자, 고전음악 청취 시 청력상에 문제가 있는 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자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불안 측정 도구(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등[12]이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Beck Anxiety Inventory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13]으로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느끼지 않았

다’의 0점에서 ‘심하게 느꼈다’의 3점의 4점 척도로 평

정한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22점 

이상일 경우 불안 상태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

안의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도구의 

Cronbach's α는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2.3.2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심리적 안녕감은 Ryff[14]가 개발한 ‘심리적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등[15]이 번역, 타당화한 ‘한국형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본 척도는 자아수용, 환경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

장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총 4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6점의 6점 척

도로 평정한다. 총 46문항 중 22문항은 부정적으로 진

술되어 역채점된다. 점수의 범위는 46점에서 276점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 심리적 안녕감 척도[15]의 

Cronbach's α는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4 연구 진행 절차

2.4.1 고전음악청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전음악의 특징은 곡의 음과 

빠르기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리듬의 완만한 멜로디, 

조성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부드러운 음색이 특징적인 

음악이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

는 효과 연구[16]에서 사용한 음악의 선행연구에서 클

래식 음악을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 위해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입증한 음악과 음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곡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

여 음악청취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을 중재하고자 하였

으며 불안의 상황에 들을 수 있는 고전음악을 하나씩 

채택하여 총 3개의 곡을 선정하였고, 3곡을 편집하여 

각 5분씩 총 15분으로 구성하였다.

2.4.2 음악청취 진행형태

본 연구의 음악청취 프로그램 진행은 준비 시간 2분, 

숨 고르기 1분, 음악청취 15분, 마무리 2분으로 실시하

였다. 음악청취는 주 5회, 총 2주간 실시하여 총 150분

의 고전음악청취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군은 매일 

1회 실습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전송된 고전음악 웹 주

소를 통하여 고전음악을 듣도록 하였다. 음악청취시 어

두운 조도를 유지하여 음악감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매일 실습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실험군과 최

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어두운 조도를 유지하고 편안하

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3 음악청취 프로그램 구성내용

No 음악

1 Franz Von Suppe: ‘시인과 농부’ 서곡

2 Vivaldi: 모네트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3 Debussy: 달빛

2.4.4 음악청취 시행 여부 확인

실험군에게 음악요법에 사용되는 고전음악 웹 주소를 

전송한 뒤, 음악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마지막 화면을 캡

쳐하여 연구자가 있는 단체 메신저 커뮤니티에에 보내는 

것으로 확인한다. 중재요법의 시간은 학생들의 실습일정

이 각자 다른 것을 고려하여 실습이 종료된 후 듣도록 하

였고,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

대상자들에게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참여방법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의에 의

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상자의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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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번호를 실습 

전과 후로 따로 부여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

대 사용하지 않을 설명하고,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거

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2.6 자료 분석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은 χ²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불안,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

조군의 동질성 검증시 연령, 학년, 종교, 성별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of participants       (N=56)

Character

istics

Categor

ies

Experime

ntal group

(%)

Control 

group

(%)

χ² p

Age

(years)

20~25 20(71.4) 23(82.1)
0.82 .409

26~30 8(28.6) 5(17.9)

Grade
3rd 13(46.4) 12(24.9)

2.11 .201
4th 15(53.6) 16(57.1)

Religion
Yes 5(17.9) 8(28.6)

0.72
.311No 23(82.1) 20(71.4)

Gender
Male 4(14.3) 5(17.9)

0.72 .500
Female 24(85.7) 23(82.1)

  

3.2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시 불안

(t=0.64, p=.572), 심리적 안녕감(t=0.18, p=.861)은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participants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N=56)

3.3 고전음악청취가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불안은 실험군에서 0.32±0.87점에서 0.30±0.43점

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 0.32±0.19점에서 

0.32±0.29으로 증가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불안이 

감소하였다(t=2.49,p=.013). 심리적 안녕감은 실험군에

서  4.35±0.44점에서 4.52±0.45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 4.34±0.51점에서 4.33±0.58점으로 감소

하여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t=4.18, p=.008)(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between experimental and 

cotrol group after intervention     (N=56)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에게 주 5회의 횟수

로 고전음악을 총 2주간 제공하고 불안과 심리적 안녕

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

시되었다. 음악요법은 지각과 감정 등 인간의 정서적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간호

학에서도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중재

전략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음악요법이 간

호대학생에 심리적 안녕감,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근

Categories

(Pre test)
Mean±SD t p

Anxiety

Experimental group

(n=28)
0.32±0.87

0.64 .5723
Control group

(n=28)
0.32±0.19

Psycholog

ical well 

being

Experimental group

(n=28)
4.35±0.44

0.18 .861
Control group

(n=28)
4.34±0.51

Categories

(Post test)
Mean±SD t p

Anxiety

Experimental group

(n=28)
0.30±0.43

2.49 .013
Control group

(n=28)
0.32±0.29

Psychologic

al well 

being

Experimental group

(n=28)
4.52±0.45

4.18 .008
Control group

(n=28)
4.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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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연구 결과, 음악중재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회기 수가 보장되지 않는 단기간의 중재라도 간호대학

생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은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17], 대학생들에게 고전음악을 청취하도

록 하였을 때 불안이 감소된 체계적 고찰의 연구 결과

를 보았을 때[18] 고전음악청취는 대상자의 심리적 불

안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청취를 제공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

이지 않았는데[16],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음악요법 중재 개발 시 수정 및 

보완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음악치료를 통한 중재 효과는 다른 대상자들의 음

악치료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음악 

청취는 인지적 및 정서적 감각을 자극시키고 불안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왔으며[19] 음악치료 효과의 메타분

석을 시행한 연구에서도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크

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고전적 음악 청취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몰입하게 하고, 음악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능

동적 중재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에도 30분간의 고전음악 청취를 통하여 임상실습 간호

대학생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

으로 증진시킴으로서 임상실습 간호대학생의 학업 성

취도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전음악청취를 적용한 임상

실습 간호대학생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감

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중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구로 

이 결과가 검증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제한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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